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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정부의 지리적 표시 85호 ‘거문도 해풍쑥’이 미국에 왔다.
풀러턴 <농수산마트> ‘거문도 해풍쑥’ 한정 판매 … 쑥개떡, 쑥송편도

“독이 없고 모든 만성병을 다스린다. 특히 부인병에 좋

고 자식을 낳게 한다.” - 동의보감

“속을 덥게 하여 냉을 쫓으며 습을 덜어준다.” - 본

초강목

옛 의서에 나오는 쑥의 효능에 관한 기록이다.

쑥은 일반적으로 이른 봄부

터 초여름까지 뜯어 연중 즐

길 수 있는 먹을거리이자 약

초이다. 특히 봄철 어린 잎을 

따서 끓인 국을 애탕(艾湯)이

라 하는데 봄철에 잃어버리

기 쉬운 입맛을 돋우어 준다. 

쑥에는 비타민 A·C, 철분 등

이 많고 쌉쌀한 맛이 있어 입

맛을 살리는 미각식품이라고 

할 수 있다. 

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쑥은 약용으로도 쓰인다. 한국 

속담에‘7년 된 병을 3년 묵은 쑥을 먹고 고쳤다’는 말

이 있을 만큼 쑥의 약리작용은 뛰어나다. 

쑥은 약 30여 가지나 있다.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거

문도 해풍쑥이다. 청정 바닷바람과 고운 흙이 키운 한국 

토종의 쑥인 거문도 해풍쑥은 특유의 맛과 향으로 오래

전부터 건강과 맛을 동시에 선사하는 식재료로 널리 사

랑받아왔다.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다하여 거문도 해풍

쑥이란 이름이 붙었다.

거문도 해풍쑥은 거문도만의 지리 특성에 따른 친환

경 농산물로 인정받아 2012년 8월 한국 정부로부터 지

리적 표시 85호에 등록된 여수시 대표 특산품이다.  지

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

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, 그 원산지의 이름

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

제도이다.

육지에서 114km 떨어진 다

도해의 최남단 섬인 거문도

는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 연

평균 기온이 온화하여 1월부

터 수확한다. 1월에 수확된 

어린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

고 혈액순환에 좋아 도시민

들이 나물용 혹은 국거리용으로 즐겨 찾으며, 4월부터 

수확된 쑥은 향이 좋고 영양이 많아 떡을 만드는데 사

용되며 쑥송편, 쑥개떡, 쑥인절미가 유명하다.

거문도 해풍쑥은 맛과 약효가 뛰어나 다른 지역에서 

채취된 쑥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지만 찾는 사람이 끊이

지 않는다. 그런데 이 거문도 해풍쑥을 이제 남가주에서

도 구매할 수 있다. 

풀러턴에 있는 <농수산마트>에서는 냉동 거문도 해

풍쑥을 한정 수량 판매하고 있다. 한국산 멥쌀에 1월부

터 4월까지 생산된 거문도 해풍쑥을 넉넉하게 넣어 만

들어 맛과 향이 풍부한 전통의 쑥개떡과 쑥송편도 판매

하고 있다. 이들 제품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

요소관리 우수인증시설에서 만들어졌다. 전자레인지에 

1-2분 정도 데우 먹으면 쑥 향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느

낌을 받을 수 있다.

<농수산마트>는 풀러턴 은혜교회 맞은편에 있다. 일

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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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명의 한인, 가주 항소법원 판사에 선임

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명의 한인이 

항소법원(수페리어코트) 판사에 임

명됐다.

제리 부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는 

7일 한인 앤 황(42, 왼쪽 사진) 씨를 

LA카운티 항소법원 판사로, 유미 K. 

리(오른쪽 사진)를 알라메다카운티 

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.

신임 앤 황 판사는 LA 공판부 국장, 

연방국선변호기관 사무차장 및 사무차

장 수퍼바이저를 거쳐 부국장으로 재

직해 왔다. 코넬대와 USC 법대를 졸

업했다.

유미 K. 리 판사는 포모나 칼리지

와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하고 연방 

제9항소법원 재판연구원(로클럭)을 

거쳐 2005년부터 헤이스팅스칼리

지 법대 교수로 재직해왔다. 2010년

에는 이 대학에서 헤이스팅스 형법 

재단을 만들어 2년간 이끌기도 했다. 

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 한인 법

조인이 판사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

음이다.

최근 들어 한인들의 각급 법원 진출

이 두드러지고 있다.

앞서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

원 판사에 한인 2세 도로시 김(45) LA 

카운티 법원 판사가 선임된 바 있다. 또 

10월에는 뉴욕·코네티컷주를 관할하

는 제2항소 법원과 캘리포니아주 제9

항소 법원에 한인 마이클 H. 박, 케네

스 K. 리 변호사가 각각 선임된 방 있다.


